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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국정원 발 뉴스에 있었다. 색깔론과 공안몰이가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었다. 박근혜 
없이 대통령 놀이중인 황교안 역시 마찬가지다. 천만 촛불에 색깔을 덧입히며 모욕하는 대통령의 변호사도 
논란이다. 그 대통령의 그 변호사며 그 권한대행이다. 

황교안의 촛불 끄고 싶은 욕망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. 박근혜 적폐를 충실히 밀고 있는 황교안은 12
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의결했다. 국정원 권한을 강
화하겠다는 것이다. 국가보안법 신고 포상금 상한선도 최대 4배로 상향조정했다. 국민의례 관련 대통령 훈
령을 고쳐, 세월호 희생자나 광주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금지하려고도 했다.

이런 분위기 속에서 ‘노동자의 책’ 대표 이진영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. 검찰이 이적 표
현물로 주장한 책에는 E.H. 카의 저작 ≪러시아 혁명≫도 포함되어 있다. 2015년 유엔자유권 위원회는 국
가보안법 제7조 [찬양·고무 등]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한국정부에 보냈다. 표현의 자유를 심각
히 제한하고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. 비단 국제사회의 요청이 아니더라도,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
국가보안법과 공안 몰이는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다.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하루 빨
리 구속처벌하고 이진영 씨는 석방되어야 한다.

박근혜와 황교안은 민심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.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자의 어리석음이 우리 사회
를 어지럽혔다. 고작 색깔론과 공안몰이밖에 남은 것이 없는 박근혜와 황교안이 선택할 것은 없다. 

그만하고 내려와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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